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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出한 人間이 創造的 本能을 所有하는 程度가 强大한 것은 事實이나, 그

러나 이 本能을 所有하는 者가 特出한 人間에 限한 것은 아니다. 그 本能은 

幼兒에게도 普遍的으로 存在하며 各人에게는 그 本能의 發露의 機會의 多少

를 라 그 存在하는 分量의 多少가 決定되는 것이다. 이 本能에 衝動이 되

야 行하는 勞動은 그가 비록 煩瑣하고 苦難할지라도 極히 滿足한 것이 되는 

것이니, 何故오 하면 그와 갓흔 努力은 모다 野兎를 追하는 獵犬의 努力과 

갓치 自然인 닭이라. 現代 資本主義 産業制度의 主要한 缺點은 賃金을 爲

하야 하는 勞動은 決코 人間의 創造的 本能에 對하야 何等 發露의 機會를 

提供하지 못하는 點에 잇는 것이다. 賃金을 爲하야 勞動하는 者는 그 製造하

는 일에 對하야 選擇의 權利가 업다. 生産過程에 創造性이 잇다 하면 그 全

部가 勞動을 命令하는 雇用主에게 集中이 되야 잇다. 그럼으로 勞動은 오즉 

엇더한 結果 卽 賃金을 버는 일에 對한 外部的 手段이 되고 마는 것이다. 普

通 雇用主는 生産額을 制限하는 勞動組合의 規則에 對하야 發露하나, 그러나 

吾人의 觀察에 依하면 그들은 發露할 權利가 없는 것이다. 何故오 하면 그들

은 그 使用하는 勞動者에게 對하야 勞動을 行하는 그 目的에 參加하는 것을 

許하지 아니하는 닭이다. 이와 갓치 하야 元來 渾然한 一體가 되어야 할 

바 生産의 過程은 여러 目的에 分離가 되고 마니, 그러한 結果로 엇지써 勞

動者에게 對하야 本能의 滿足을 줄 수 잇스리오. 이와 갓흔 結果는 吾人의 

現代 産業制度에 原因한 바이나, 그러나 國家 社會主義로서 그 根本을 拔去

할 수 업는 것이다. 社會主義的 社會에 잇서々는 國家가 雇用主가 되고, 그 

個個人의 勞動者는 現在에나 다름 업시 그 自己의 勞動에 對하야 支配의 權

利를 所有치 못할 것이다. 그가 萬一 支配하는 權利가 잇다 하면 그는 政治

的 機關을 通하야 間接으로 行하는 支配가 될 터이니, 이와 갓흔 支配는 勞

動者에게 對하야 相當한 滿足을 與하기에는 너무도 分量이 寡少하고 相關이 

疏遠하다. 그런즉 國家 社會主義 下에서는 自己 支配의 傾向의 增加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相互干涉의 傾向이 增加될 念慮가 有한 것이다.



맑쓰社會主義는 資本主義的 私人의 企業을 全部 廢止하기를 主張하는데, 

吾人의 觀察에 依하면 그 全部의 廢止가 必히 必要한 것이 아니라, 極端한 

改革制度를 案出하는 者는 現狀維持를 絶對로 主張하는 者와 갓치 例外라고 

하는 것이 重要한 것과 固定한 制度가 不可하다고 하는 것을 充分히 認定 

하지 아니한다. 資本主義의 範圍를 制限하고  人民의 大部分이 그 支配로

부터 解放이 된다 하면 그를 全部 廢止할 理由가 업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善히 活用하면 한 競爭의 要素 勝負의 動因으로서 現在보다 一層 民主的이

된 企業으로 하야금 技術的 保守主義와  懶怠 遲緩에 墮하지 아니하게 하

는 有用한 貢獻이 잇슬 것이다. 그러나 吾人의 가장 重要히 認定할 것은 資

本主義는 原則이 되는 것보다는 例外가 되어야 할 것이며, 世界 産業의 大部

分은 民主的 制度 下에서 經營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다.

國家에 잇서々 軍國主義에 反對하야 言할 바의 大部分은 곳 經濟界에 잇

서々 資本主義에 反對하야 言할 수 잇스니, 效能을 追求하야 經濟的 組織이 

擴大하는 것은 自然이라. 이 傾向을 如何히 할 수는 업는 것이오,  經濟的 

組織의 發達의 原因은 技術의 發達이라. 그런즉 大規模의 産業組織은 現代 

文明社會의 基礎的 要件으로 認定할 수 밧게 업는 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그 

經營의 權利 즉 그 産業 統治의 權이 集中이 되야 君主制를 取할 必要는 어

데 잇스며 그 理由는 那邊에 存하는가? 根據 업는 것이다. 現代의 經濟制度

는 多數 人間의 創造性을 剝奪함으로도 市와 地方을 勿論하고 그 人民의 活

力을 減殺하는 一般的 懶怠의 原因의 하나이 되며, 그와 갓흔 結果 그 人間

으로 하야금 恒常 刺戟을 要求하게 하야 結局은 그 日常生活의 單調를 破하

기 爲하야서는 戰爭이라도 辭치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一國民의 活力을 保全하랴 하면 新觀念에 對한 吾人의 感受能力을 保全하

랴 하면,  一定 不動의 亞細亞人的 生活狀態에 墮하기를 希望하지 아니하

면, 産業의 君主的 制度는 반드시 撤廢하여야 할지니, 곳 모든 大規模의 産

業은 그 經營方法에 잇서서 民主的이 되며 聯邦的이 되어야 할 것이다.


